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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신한자산운용이 'SOL ETF'의 순자산 10조 원 돌파를 기념하며, 업계 최단기간 달성이라는 성과를 발표했다. 이는 4년 전 ETF 시장에 진출한 후 차별화된 상품 혁신을 통해 대형사들의 견제를 뚫고 이뤄낸 결과다. 신한운용은 월배당, 소부장 시리즈, 조선 등 다양한 테마형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의 선택을 이끌어냈고, 앞으로도 AI, 가상자산, 연금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SOL ETF 2.0' 시대 개막을 알리는 첫 상품으로 'SOL 미국 넥스트테크TOP10액티브 ETF'를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 본문
신한자산운용이 ‘SOL ETF’의 순자산 10조 원 돌파를 기념하며, 업계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0조 클럽에 합류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2021년 9월 ETF 시장에 진출한 후 4년 만에 거둔 성과로, 차별화된 상품 혁신을 통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뚜렷한 입지를 다진 결과다.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후발주자임에도 순자산 10조 원을 돌파했다”며, "상품 카피 등 대형사들의 강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상품 혁신을 통해 확실한 브랜드 고객층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신한운용의 성공 비결은 월배당, 소부장 시리즈, 조선 등 다양한 테마형 상품 출시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있었다. 특히, 신한운용의 종목 선택이 다른 경쟁사 대비 우월한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다. 조 대표는 “성공의 핵심 원동력은 상품 혁신”이라고 설명하며, “빈 곳을 노려 성장해야 한다는 과제였으나 상품 혁신에 집중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신한운용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AI, 가상자산, 연금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SOL ETF 2.0' 시대 개막을 알리고, 국민 자산이 예금에서 투자상품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발맞춰 투자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SOL ETF 2.0'의 시작을 알리는 첫 상품으로 연금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 지수형 상품인 'SOL 미국 넥스트테크TOP10액티브 ETF'를 이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또한 “ETF 순자산 250조 원 돌파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국민 자산이 예금에서 투자상품으로 본격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자기주도형 투자 문화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SOL ETF가 투자자의 자산 운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운용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상품 개발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ETF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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